Trip Report (by 최양희)
JGN2+Akari Symposium 2008 (http://comm.stage.ac/nict/sympo2008/ )
Jan. 17-18, Tokyo

1월 17일 : 오전 NICT 견학, 오후 NTT 무사시노 연구소 견학

1월 18일 : JGN2+Akari Symposium 2008
1.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

GENI 개관, Chip Elliott, Program Director, GENI Project Office, BBN 


GENI의 주요 목표, 운영방식에 대한 초보자용 강의

Virtualization 관련 연구, Akihiro Nakao 교수, 동경대


가상화에 대한 기술발표

e-Mobility, Johan Hjelm, 일본 Ericsson 


유럽의 연구계획에 대한 개괄적 발표

유럽의 미래네트워크연구, Rainer Zimmermann, Head of Unit, Future Networks,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Directorate-General, European Commission

미국 과학재단의 미래인터넷 연구, Ty B. Znati, Division Director, Computer and Network Systems, NSF

한국의 미래인터넷연구, 최양희, 서울대학교

중국 3T network 연구, Yaouhui Jin, 상해교통대 교수

일본의 발표자 다수 

2. 주요 관련 정보

일본 및 외국 발표자와의 대화에서 파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함.

일본의 “신세대네트워크포럼”은 현재 기관회원이 214 (주로 회사)로서 활동준비단계에 있음.

JGN2 는 잘 활성화 되어 있고 매년 심포지엄을 통하여 활용사례를 수십건 이상 발표하고 있음. 데모를 많이 하고 있음. 우수 활용기관 다수에게 JGN Award를 수여함. 올해부터는 JGN2+ 로 발전함.

일본의 미래인터넷을 “신세대네트워크, New Generation Network”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음. 주요 내용은 광교환 방식의 코어망, 그리고 가상화 기술, 식별자연구 등임. 연구는 NICT가 주도하고 있으며 7-8명의 대학교수가 NICT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 일본 총무성이 전폭적으로 지원함.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통신공학전문가가 주도하고 있음. 소프트웨어나 IP기술이 취약함. 일본내의 인터넷연구그룹 참여가 저조함. 일본어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래인터넷 분야에서는 일본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GENI는 매년 3-4차례 GENI Engineering Conference (GEC)를 통하여 교류함. 3월, 6월 등등. 한국에서 많은 참석을 요청하고 있음. Virtualization, Federation 등이 매우 중요함. 여러 기술이 시험되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임.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working prototype들을 묶어서 1차적으로 운영하려고 함. 이후 계속 새로운 prototype 과 개선된 prototype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함. 이렇게 3-4년 돌리다가 정식 GENI로 채택이 될 것임. 구성요소 중에서 인기가 좋은 것은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결국 일반 사용자에게 공급되다가 상업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0년 이상 걸릴 것임.  Chip Elliott 의 예측으로는 코어망에 optical, 액세스는 wireless 가 쓰이며 optical은 지금 이미 많이 깔려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연결하여 쓰지 않을까 한다는 개인 의견. 그러나 wireless 쪽은 상당히 연구가 부족하다고 함. Radio, cellular system, wireless device등에서 open interface를 가지는 prototype의 개발이 급하다고 함.
NSF 의견은 virtualization 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 이미 Cisco 나 Juniper의 virtual router 제품을 주목하고 있음. FIND 는 2006년에 49 개의 프로젝트 선정, 2007년에 15개 선정. 전체 18 M$/year 의 연구예산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2009년에 phase 2 시작예정 (build communities, formulate architectures). 그 이후 3단계에서는 small number of architectures를 선정추진. 그리고 전체적으로 Network Science (네트워크과학)의 성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
유럽의 Framework Program 7 에서 2007년 말에 선정한 Future Network 의 프로젝트는 총 37개로 150MEuro 의 규모임. 과제 분야별로 보면 17 future networks, 5 media, 5 RFID and beyond, 10 services. 그리고 시험망 (FIRE)으로 40MEuro를 2008년 2nd quarter부터 집행한다고 함.

3. 앞으로 할 일

한국에서 노력해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봄.

한국이 미래인터넷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헌할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 선정된 분야에서는 Prototype 을 속히 만들고 GENI 에서 채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일본은 optical, wireless 등을 추진. 한국은 wireless systems, mobile service 등으로 특화할 필요.

한국의 network testbed를 속히 정의하고 발전시켜서 federation 형태로 GENI와 묶을 것을 건의함.

Open cellular system, open mobile device등의 연구를 신속히 추진.

GENI, 외국의 포럼과 긴밀히 협조.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포럼결성을 고려중이라고 함.

미래인터넷 국제행사를 자주 만들어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

2008년 한국의 행사에 관심을 가진 주요인사가 많았음. NICT 이사장 (Miyahara), Znati, Elliott, Zimmermann 모두 초청하면 올 수 있다고 하였음. 2008년 6월의 OECD 장관회의 관련 행사 또는 Future Internet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부탁하면 되겠음. NSF는 자비로 올 수 있다고 했음. 일본의 전문가 들도 관심이 높았음. 

((모든 발표자료를 웹에 올릴 것을 요청하였음. ))
PAGE  
3

